
2023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심사 총평

2023 안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공연분야 공모에는 총 20개 단체가 지원하였다. 

1단계에 19개 단체, 2단계에 1개 단체가 지원하였다. 본 사업은 안산에 거주하는 전문 예술가와 

단체의 공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단계 창작단계와 2단계 제작단계로 나뉘는 단계별 지원

사업이다. 

심의는 1차 서류 심의와 2차 면접 심의로 진행되었으며, 1차 서류 심의는 행정심의를 거쳐 결격사

유가 없는 17개 단체(1단계 16단체, 2단계 1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장르별로는 세미뮤지컬 

포함 뮤지컬이 5편, 연극이 5편, 음악이 5편, 그리고 무용 1편, 복합 1편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

다. 3인의 심의위원은 단체의 역량과 실행력, 그리고 기대성과의 세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17개 

단체의 지원서를 심사하였다. 

그 결과 5개 단체(1단계 4단체, 2단계 1단체)가 면접 심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대체로 성실하게 

지원서를 작성하였으나, 1차 서류 심의에 통과한 단체들은 더욱 탄탄한 사전 준비과정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대본이나 악보를 제출하거나, 참여 인력 대부분이 섭외 완료된 단체가 2차 면

접 심사에 참석하였다.

면접 심의는 10분 발표 후 5분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제작에 관련된 

질의를 주로 하였다. 그 결과 1단계 창작 지원에는 3편을 선정하였다.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의

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연극, 뮤지컬, 음악(청악)으로 장르적 안배가 구현되었다. 

2단계 제작 지원은 지난해 1차 쇼케이스를 진행한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차 쇼케이스와 

당시 일정한 성과를 보였기에, 지속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단체가 

책정한 예산이 합리적 수준이라 판단 제출한 예산을 지원키로 결의하였다. 이는 1단계 심사를 통

과한 3단체에도 공이 적용하였다. 

심의를 진행하며 교육 중심 단체와 배리어프리 전문 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년과 비교해 뮤지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확인했으며, 오래전부터 사업을 

준비해온 단체가 늘어났음을 체감하였다. 다음 연도에 본 사업을 지원하고자 희망하는 단체는 이 

같은 점을 유념하기를 바란다. 공모 이전부터 사전 준비 단계를 착실히 밟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

대할 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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